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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단한 자기소개 (Ph.D, University at Buffalo)

• 주요 담당과목:
• AI Digital Graphic Design
• AI 활용 조사방법론
• AI 활용 성찰적 글쓰기
• AI 영상제작실습

• 전공분야:
• Media Psychology, Communication

• AI 관심분야:
• AI-powered education, AI-alignment,

AI and workflow, AI and philosophy











취미로 만들어본 “파워포인트 만들어주는 에이전트”
• “파워포인트 에이전트 결과물 예시” 참조 (H-QUEST)



매 일요일마다 만드는 “신학 기반 Bible Newsletter”
• https://laguna821.github.io/BNOC/

https://laguna821.github.io/BNOC/
https://laguna821.github.io/BNOC/






질문: 
대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지향하는 AI활용 교육은 “AI 튜터
“ 등 Tool의 도입인가, 혹은 “대학 구성원 조직원 모두가 지
속적으로 AI를 활용하는 업무 및 교육 시스템”인가?



Prompt vs Context Engineering





GPT-5:
“보도자료를 써줘”

Perplexity:
“보도자료 잘쓰는 
세계 최고 의료홍보
기관이 어디지?”

(사람의 판단):
Mayo Clinic, Cleveland Clinic, 
Massachusetts General 
Hospital, Johns Hopkins 
Medicine 등이 있구나!

Perplexity:
“보도자료 잘쓰는 
세계 최고 의료홍보
기관이 어디지?”

GPT-5:
“보도자료를 써줘”

(사람의 판단):
Mayo Clinic, Cleveland Clinic, 
Massachusetts General 
Hospital, Johns Hopkins 
Medicine 등이 있구나!

GPT-5-thinking:
“보도자료를 쓰기위
한 프롬프트를 만들
어줘”

GPT-5-thinking:
“Role & Capabilities]
You are a world-
class medical 
communications 
writer crafting a..”

“보도자료를 써줘”…?

시도1:

시도2:

시도3:

세 가지가 완전히 다릅니다.
Step 횟수도 다릅니다.
그런데 이걸 왜 “보도자료를 써줘”라는 똑.같.은. 
프롬프트를 썼다고 생각하는거죠?



GPT-5:
“보도자료를 써줘”

Perplexity:
“보도자료 잘쓰는 
세계 최고 의료홍보
기관이 어디지?”

(사람의 판단):
Mayo Clinic, Cleveland Clinic, 
Massachusetts General 
Hospital, Johns Hopkins 
Medicine 등이 있구나!

Perplexity:
“보도자료 잘쓰는 
세계 최고 의료홍보
기관이 어디지?”

GPT-5:
“보도자료를 써줘”

(사람의 판단):
Mayo Clinic, Cleveland Clinic, 
Massachusetts General 
Hospital, Johns Hopkins 
Medicine 등이 있구나!

GPT-5-thinking:
“보도자료를 쓰기위
한 프롬프트를 만들
어줘”

GPT-5-thinking:
“Role & Capabilities]
You are a world-
class medical 
communications 
writer crafting a..”

“보도자료를 써줘”…?

김교수

세 가지가 완전히 다릅니다.
Step 횟수도 다릅니다.
세명이 각각 다른 step과 프로세스를 썼는데
각각 “서로다른 step”을 썼다는 것 자체가 공유가 안됩니다. 
다 “똑같은 한번의 1step만 썼다”는 착각이 생깁니다.

박교수

이교수



“보도자료를 써줘”…?

• 순간적으로 프롬프트를 
“리뷰”해서 프롬프트 
“단어하나”를 바꾸기 위한 
판단조차도 인간의 “extra 
step”에 해당합니다.

• 따라서 프롬프트 단어 하나만 
바꿔도 사실상 1 step vs 3 
step의 차이가 생깁니다.



Prompt vs. Context Engineering

Single Modality 
(AI만 사용 또는 인간의 판단만 사용)

Multi-Modality
(AI+사람의 판단 또는 AI 1 + AI 2 + 

사람의 판단 등등)

Single-turn (한 번만 질문)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(borderline – 프롬프트? 컨텍스트?)

Multi-turn (두 번 이상 체계적 
질문) (borderline – 프롬프트? 컨텍스트?) 컨텍스트 엔지니어링



GPT-5:
“보도자료를 써줘”

Perplexity:
“보도자료 잘쓰는 
세계 최고 의료홍보
기관이 어디지?”

(사람의 판단):
Mayo Clinic, Cleveland Clinic, 
Massachusetts General 
Hospital, Johns Hopkins 
Medicine 등이 있구나!

Perplexity:
“보도자료 잘쓰는 
세계 최고 의료홍보
기관이 어디지?”

GPT-5:
“보도자료를 써줘”

(사람의 판단):
Mayo Clinic, Cleveland Clinic, 
Massachusetts General 
Hospital, Johns Hopkins 
Medicine 등이 있구나!

GPT-5-thinking:
“보도자료를 쓰기위
한 프롬프트를 만들
어줘”

GPT-5-thinking:
“Role & Capabilities]
You are a world-
class medical 
communications 
writer crafting a..”

“보도자료를 써줘”…?

김교수

프롬프트 엔지니어링

박교수

이교수

컨텍스트 엔지니어링



Context vs Workflow Engineering



Perplexity:
“보도자료 잘쓰는 
세계 최고 의료홍보
기관이 어디지?”

(사람의 판단):
Mayo Clinic, Cleveland Clinic, 
Massachusetts General 
Hospital, Johns Hopkins 
Medicine 등이 있구나!

Perplexity:
“보도자료 잘쓰는 
세계 최고 의료홍보
기관이 어디지?”

GPT-5:
“보도자료를 써줘”

(사람의 판단):
Mayo Clinic, Cleveland Clinic, 
Massachusetts General 
Hospital, Johns Hopkins 
Medicine 등이 있구나!

GPT-5-thinking:
“보도자료를 쓰기위
한 프롬프트를 만들
어줘”

GPT-5-thinking:
“Role & Capabilities]
You are a world-
class medical 
communications 
writer crafting a..”

Tool 활용법 공유가 안 될때 생기는 문제

박교수

이교수

컨텍스트 엔지니어링 1

컨텍스트 엔지니어링 2

똑같은 “컨텍스트 엔지니어링”도 박교수님과 이교수님 사이에 다르
다. 같은 전공인데도 이게 공유가 안되면 “학교 대승적 차원에서” 
교육 시스템/철학/체계 프로세스 표준화가 안된것



(사람의 판단):
GPT-6 Agent 모
드를 써서 어쩌고 저
쩌고.. 이렇게 하면 
되겠구나!

GPT-6 Agent:
“~~~~이렇게 저렇게 해서 써줘!”

Perplexity:
“보도자료 잘쓰는 
세계 최고 의료홍보
기관이 어디지?”

(사람의 판단):
Mayo Clinic, Cleveland Clinic, 
Massachusetts General 
Hospital, Johns Hopkins 
Medicine 등이 있구나!

GPT-5-thinking:
“보도자료를 쓰기위
한 프롬프트를 만들
어줘”

GPT-5-thinking:
“Role & Capabilities]
You are a world-
class medical 
communications 
writer crafting a..”

공유도 안되는데 AI-Tool 업데이트가 되면?

박교수

이교수

Upgraded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
(Few steps with better results)

Old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
(몇 달만에 구닥다리 된…)

박교수님은 AI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업데이트 된 AI도 잘 다룬다.
Step을 더 줄이고 결과는 더 좋다. 
그런데 이교수님은 이걸 이해 못해서 못 따라갔다.

!



(사람의 판단):
GPT-6 Agent 모
드를 써서 어쩌고 저
쩌고.. 이렇게 하면 
되겠구나!

GPT-6 Agent:
“~~~~이렇게 저렇게 해서 써줘!”

Perplexity:
“보도자료 잘쓰는 
세계 최고 의료홍보
기관이 어디지?”

(사람의 판단):
Mayo Clinic, Cleveland Clinic, 
Massachusetts General 
Hospital, Johns Hopkins 
Medicine 등이 있구나!

GPT-5-thinking:
“보도자료를 쓰기위
한 프롬프트를 만들
어줘”

GPT-5-thinking:
“Role & Capabilities]
You are a world-
class medical 
communications 
writer crafting a..”

공유도 안되는데 AI-Tool 업데이트가 되면?

박교수

이교수

Upgraded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
(Few steps with better results)

Old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
(몇 달만에 구닥다리 된…)

박교수님은 AI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업데이트 된 AI도 잘 다룬다.
Step을 더 줄이고 결과는 더 좋다. 
그런데 이교수님은 이걸 이해 못해서 못 따라갔다.

아이고 저 이제 못따라가겠어요~ 
그냥 제식대로 수업할래요~



(사람의 판단):
GPT-6 Agent 모
드를 써서 어쩌고 저
쩌고.. 이렇게 하면 
되겠구나!

GPT-6 Agent:
“~~~~이렇게 저렇게 해서 써줘!”

Perplexity:
“보도자료 잘쓰는 
세계 최고 의료홍보
기관이 어디지?”

(사람의 판단):
Mayo Clinic, Cleveland Clinic, 
Massachusetts General 
Hospital, Johns Hopkins 
Medicine 등이 있구나!

GPT-5-thinking:
“보도자료를 쓰기위
한 프롬프트를 만들
어줘”

GPT-5-thinking:
“Role & Capabilities]
You are a world-
class medical 
communications 
writer crafting a..”

공유도 안되는데 AI-Tool 업데이트가 되면?

박교수

이교수

Upgraded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
(Few steps with better results)

Old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
(몇 달만에 구닥다리 된…)

더 큰 문제: 교수님 몇 분만 따라가면 학교 차원에서 이게 
Risky한 교육 모델인지 아닌지 검토할 사람조차 없다 
(실제로 법적 소송이나 문해력 학력 저하 등등  각종 
위협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까진)

아이고 저 이제 못따라가겠어요~ 
그냥 제식대로 수업할래요~



Perplexity:
“보도자료 잘쓰는 
세계 최고 의료홍보
기관이 어디지?”

(사람의 판단):
Mayo Clinic, Cleveland Clinic, 
Massachusetts General 
Hospital, Johns Hopkins 
Medicine 등이 있구나!

GPT-5-thinking:
“보도자료를 쓰기위
한 프롬프트를 만들
어줘”

GPT-5-thinking:
“Role & Capabilities]
You are a world-
class medical 
communications 
writer crafting a..”

(AI를 활용 혹은 활용하지 않은) 업무 매뉴얼 표준화가 미주알 고주알 다 
되어서 “학교 대승적 차원에서” 공유가 항상 되고 있으며, 지속적으로 AI 
도구 및 교육 Philosophy를 관리합니까?

김교수 박교수 이교수

우리 학교는 “AI 활용 교육 
매뉴얼 및 철학이..”

전공별로 Customize 
되어서 맞춤형으로

누구나 따라갈 수 있게 교육 철학 
및 활용법이 다 정리되어있지!



Workflow Engineering이란?
• 인간을 중심으로, AI를 협업 추론 및 실행 파트너로 통합하는 전체 프로세스 

(워크플로)를 설계하는 것
• 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확하게 어떤 순서대로 일해야 (AI를 활용하든 

사람이 내 머리를 굴리든) 목표를 일관되게 달성할 수 있는가?



Workflow Engineering이란? – 더 쉽게 말해..
• AI 안 써보신 교수님들도 무조건 똑같은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 

매뉴얼/철학/AI활용 프로세스가 있습니까?
• 그런 정도의 매뉴얼과 가이드라인,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, 공유하고, 학교 

본부차원에서 업데이트 하고 관리합니까?



Four Principles of Workflow Engineering



1. 단계인식 (Step Awareness)

• AI를 활용한 step이든 사람이 판단하는 step이든, 최대한 step을 잘게 쪼개서 다 나눠
놓은 것

• 1-step / 1 mini task 권장 : 하나의 스텝에 “템플릿을 다운받아서 다른 교수님께 물어
봐서 회의를 한다음 GPT를 열어서 정리한다음에 메일로 보내기” 같이 다 꾸겨넣으면 
안된다.



템플릿 다운받기 다른 교수님께 물어보기

김교수

박교수

템플릿을 다운받아
서 다른 교수님께 물
어봐서 회의를 한다
음 GPT를 열어서 
정리한다음에 메일
로 보내기

단계인식: 
1-Step / 1 mini task – 김교수님처럼 한 step에 이렇게 꾸겨넣으
면 안됩니다

회의하기 GPT 열어서 
정리하기

정리본을
메일로 보내기

단계인식: 
1-Step / 1 mini task – 박교수님처럼 잘게 쪼개져야 합니다



Perplexity:
“보도자료 잘쓰는 
세계 최고 의료홍보
기관이 어디지?”

(사람의 판단):
Mayo Clinic, Cleveland Clinic, 
Massachusetts General 
Hospital, Johns Hopkins 
Medicine 등이 있구나!

김교수

박교수

Perplexity:
“보도자료 잘쓰는 
세계 최고 의료홍보
기관이 어디지?”

(사람의 판단):
Mayo Clinic, Cleveland Clinic, 
Massachusetts General 
Hospital, Johns Hopkins 
Medicine 등이 있구나!

GPT-5:
“보도자료를 Mayo 
Clinic… 등등의 스
타일로 써줘”

(음? 맥킨지 식 전략
을 추가하면 어떨
까?)  

GPT-5:
“보도자료를 Mayo 
Clinic… 등등의 스
타일로 맥킨지식 스
타일도 참조해서 써
줘”

!

단계인식 (Step Awarness): 
“순간적으로 한 번 더 판단을 한 step이 더 들어가서 그게 
프롬프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.
이런 “Hidden step”을 빼먹으면 안됩니다. 



2. 변화 인식 설계 (Change-Aware Design)

• 도구 불가지론 (Tool Agnoticism): 
• “우리는 뉴스레터를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로밖에 만들 줄 몰라요” 가 되면 

안됩니다 
• “특정 도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툴/프로세스가 없나?”를 agile하게 고민
• 모른다고요? 모르면 패스트 캠퍼스 끊어서라도 속성으로 배우셔야죠

(If you don’t replace your tools, YOU will be replaced by tools.)
• 동적 적응 (Dynamic Adaptation): 

• 인간+AI 결합 워크플로우에서 어떤 step이 문제가 있는지를 부서 단위로 
모니터링/리뷰하고 추가/수정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



김교수 박교수 이교수

“AI 활용 저널리즘” 수업 에서 
보도자료 쓰는 연습을 시켰더니 
빨간색 부분에서 환각이 심해요

흠 그러게요 이 Step은 좀
수정이 필요하네요.

NotebookLM으로 검증하는 
프로세스를 추가하면 어떨까요?

Perplexity:
“보도자료 잘쓰는 
세계 최고 의료홍보
기관이 어디지?”

(사람의 판단):
Mayo Clinic, Cleveland Clinic, 
Massachusetts General 
Hospital, Johns Hopkins 
Medicine 등이 있구나!

GPT-5-thinking:
“보도자료를 쓰기위
한 프롬프트를 만들
어줘”

GPT-5-thinking:
“보도자료를 써줘”



김교수 박교수 이교수

훨씬 낫네요!

Perplexity:
“보도자료 잘쓰는 
세계 최고 의료홍보
기관이 어디지?”

(사람의 판단):
Mayo Clinic, Cleveland Clinic, 
Massachusetts General 
Hospital, Johns Hopkins 
Medicine 등이 있구나!

GPT-5-thinking:
“보도자료를 쓰기위
한 프롬프트를 만들
어줘”

NotebookLM:
자료 추가 검증

GPT-5-thinking:
“보도자료를 써줘”



김교수 박교수 이교수

“AI 활용 저널리즘” 수업 에서 
보도자료 쓰는 연습을 시켰더니 
빨간색 부분에서 환각이 심해요

흠 그러게요 이 Step은 좀
수정이 필요하네요.

나는 잘 몰러요~
전공개편이랑 수업 개편 
알아서들 잘 하시겠쥬~

Perplexity:
“보도자료 잘쓰는 
세계 최고 의료홍보
기관이 어디지?”

(사람의 판단):
Mayo Clinic, Cleveland Clinic, 
Massachusetts General 
Hospital, Johns Hopkins 
Medicine 등이 있구나!

GPT-5-thinking:
“보도자료를 쓰기위
한 프롬프트를 만들
어줘”

GPT-5-thinking:
“보도자료를 써줘”

변화 인식 설계 (Change 
Aware Design): 
이교수님 이러시면 안됩니다.
무슨 말 하는지 알아먹을 정도
로라도 공부하셔야 되요.



3. 인간 중심 분해 (Human-Centered Decomposition)

• 명확성 및 투명성: 
• 사원이 새로 들어와서 봐도 금방 이해될 정도로 워크 플로우가 “이해하기 

쉬워야“ 합니다.
• Human in the Loop: 

• 인간의 판단이 중요한 step을 반드시 부서 단위로 확인합니다.



김교수 박교수 이교수

Perplexity:
“보도자료 잘쓰는 
세계 최고 의료홍보
기관이 어디지?”

(사람의 판단):
Mayo Clinic, Cleveland Clinic, 
Massachusetts General 
Hospital, Johns Hopkins 
Medicine 등이 있구나!

GPT-5-thinking:
“보도자료를 쓰기위
한 프롬프트를 만들
어줘”

NotebookLM:
자료 추가 검증

GPT-5-thinking:
“보도자료를 써줘”

최 조교수

저기.. 
퍼플렉시티로 어떻게 
하라고요? ￗￗ

아 그거요! 저희 학과 노션 페이지에 
활용법 자세히 나와있는데 보시고도 
모르겠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! 



김교수 박대리 선과장

Perplexity:
“보도자료 잘쓰는 
세계 최고 의료홍보
기관이 어디지?”

(사람의 판단):
Mayo Clinic, Cleveland Clinic, 
Massachusetts General 
Hospital, Johns Hopkins 
Medicine 등이 있구나!

GPT-5-thinking:
“보도자료를 쓰기위
한 프롬프트를 만들
어줘”

NotebookLM:
자료 추가 검증

GPT-5-thinking:
“보도자료를 써줘”

최조교수

저기.. 
퍼플렉시티로 어떻게 
하라고요? ￗￗ

아이고~ 신임교원이 저보다 AI 못쓰시면 
안되죠~ 알아서 잘 하셔야죠~~

인간 중심 분해 (Human-centered decomposition): 
이런식이면 곤란합니다. 프로세스 공유 체계가 무너져요.
“네가 알아서 해라”는 프로세스 “공유“가 아닙니다.
최 교수님이 ‘못하는 채로‘ 냅둬도 문제고,
반대로 최 교수님이 ‘너무 잘해서 혼자서만 잘해도‘ 문젭니다.



이교수

Perplexity:
홍보자료 최초 검색

GPT 5 & Notebooklm:
홍보자료 발굴 및 보도자료 초안 작성

(HiTP)
보도자료 초안 검토

NotebookLM:
자료 추가 검증

GPT-5-thinking:
“보도자료를 써줘”

(HiTP)
보도자료 2차 검토

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,
나는 여기에 집중해야지.

Human-in-the Loop : 
소모적인 회의나 보고 등 자동화 가능한 일은 
부서 단위로 대폭 줄이고, 진짜 중요한 부분에 
집중합시다.



4. 조직 중심 확산 (Organizational-Level Diffusion)

• Best Practice Standardization: 
• 워크플로우 설계 및 실행을 가장 잘 하는 사람 기준으로 맞춰야합니다.
• 특히 하급자가 더 잘 안다면 인센티브 등의 보상체계를 고민하십시오.

• 교육 및 문화:
• 조직/부서 단위로 ‘뒤쳐지는’ 사람들을 관리해야 합니다.

• 워크플로우 프로세스 문서화:
• Notion 등을 적극 활용해서 최대한 문서화하고 공유하세요.



김교수 박교수 이교수

AI를 쓰는데도 할일이 많네.. 
오늘도 하루종일 걸리겠구먼..

Perplexity:
“보도자료 잘쓰는 
세계 최고 의료홍보
기관이 어디지?”

(사람의 판단):
Mayo Clinic, Cleveland Clinic, 
Massachusetts General 
Hospital, Johns Hopkins 
Medicine 등이 있구나!

GPT-5-thinking:
“보도자료를 쓰기위
한 프롬프트를 만들
어줘”

NotebookLM:
자료 추가 검증

GPT-5-thinking:
“보도자료를 써줘”

최 조교수

와~~ 아직도 이렇게 올드하게 일하네~ 이거 n8n이랑 
Claude Code랑 Gemini CLI랑 Codex 조합해서 
이렇게 저렇게 하면 30분만에 끝나는데~~
괜히 아는체 했다가 학과일 떠맡으니 가만히 있어야지.

조직 중심 확산 (Org-level Diffusion): 
‘제일 잘하는 사람’이 기준이 되야 합니다.
마음 속으로라도 계급장 떼세요.

하급자 인센티브등이 어렵다면 본인들
이 직접 배워서라도 따라가셔야죠.



김교수 박교수 이교수

Perplexity:
“보도자료 잘쓰는 
세계 최고 의료홍보
기관이 어디지?”

(사람의 판단):
Mayo Clinic, Cleveland Clinic, 
Massachusetts General 
Hospital, Johns Hopkins 
Medicine 등이 있구나!

GPT-5-thinking:
“보도자료를 쓰기위
한 프롬프트를 만들
어줘”

NotebookLM:
자료 추가 검증

GPT-5-thinking:
“보도자료를 써줘”

최 조교수

저기.. 
퍼플렉시티로 어떻게 
하라고요? ￗￗ

아 그거요! 저희 학과 노션 페이지에 
활용법 자세히 나와있는데 보시고도 
모르겠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! 

조직 중심 확산 (Org-level 
Diffusion): 
뒤쳐지는 인력 따라가도록 교육 시스템 
있어야 합니다.
Tool 구독료 지원도 필요합니다.



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도의 “교육체계/교수법” 및 “전공별 교육 철학 
가이드라인”을 “학교 대승적 차원에서” 공유하고, 

“AI 기반 워크플로우”를 표준화해서 수시로 업데이트 하고 공유해야 합니다.



대승적 차원의 AI활용 교육 매뉴얼 고민 없이,
AI 튜터 등 Tool에 의존하거나 

교수님 몇몇의 원맨쇼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한계가 있습니다.



H-QUEST

Hallym University Question-Enhancing Strategies for Tutoring

H-QUEST

함께만드는 '맥락질문' 중심의학습설계라운지

다음단계

시연및Q&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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